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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평신도주  강    

+ 평신도  사

          11월 월  맞아 상   들  억합니다.

          평신도  에 답하시어 평신도  사  수하시는 본당 님  고에 

감사  드리  건강과 평  원합니다.

          다  아니 라 평신도주  강 료(주 -‘평신도그리스도 ’)  첨  같  

보내드리 니 신 들에게 훌 한 강  평신도사도직   심어주시  랍니

다. 아 쪼  평신도주  통하여 평신도사도직운동  다시 실천하는 계 가  

랍니다. 

첨      43  평신도주  강  료.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주교마산교구평신도사도 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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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첨부

43  평신도주  강  료

평신도 그리스도

  찬미 수님! 경하는 평신도여러 !

   한해  마감하게 는 한 주  앞 고, 마  째 평신도주  맞

해   뜻   (自祝)하고 싶습니다. 

  평신도주  맞아  비  한 치  하지 못하고, 누  하  는 것도 아니

, 말 그  스스  (自祝)하고 지만, 는 여러 들에게  상 시켜 드리고 싶

 것  습니다. 그것  우리들  신원 니다. 평신도는 하느님  심  았고, 그 

심에 답하   한 원  거룩하게  하느님  들  ‘평

신도 그리스도 ’ 라는 사실   억하 는 것 니다. 

  여러 ! 마  째  평신도주  맞아  ‘평신도 그리스도 ’   하  

사  누고 늘   래 억해주시고 스스  (自祝)합시다.  

 

<행동지시1.>  악수하  하  사  누도  도한다.

  주님께  사랑하시는 평신도여러 !

  늘  독  복  말씀  수님  재림에 해   생각하게 합니다. 

사탄  갖  술수  우리  할지라도, 하느님께 는 우리  망하도  내 지 

않 시고 내심  갖고 다리고 계십니다. 그것  “아 도 망하지 않고 가 개

하  라시  ”(2 드 3,9) 니다. 하느님께 는 우리 간  한  사랑하시어 

독생  수그리스도 안에  우리  안 하게 해주십니다. 에 우리가 믿는 한 

시  우리  사랑하시어 십 가에 못  돌아가신 수님께 우리들  믿 과 망

 고 살아가야하는 ‘평신도  사 ’  습니다. 

  그리스도께  주 신  안에 , 그리스도  심  고, 그 께 믿 과 망  

고 살아가는 평신도는 가 ‘평신도 그리스도 ’ 니다. 것  우리들  진짜 행복

한 니다. 여러 들  마 에 계신 주님께 는 평신도주  하해 주실 것 고 

뻐하실 것 에 우리들  행복할 수 에 없는 것 니다.

<행동지시2> 신 들에게 질 한다. “여러  행복하십니 ?” 답 후 “ 도 행복합니다.”

  경하는 평신도여러 !

  지  8월 31  9월 5 지 ‘ 늘  아시아에  수 그리스도님  포하 ’라는 

주  「아시아 평신도 」  울에  개 하 습니다. 



   는 청 평신도평 가 주 하고, 한 천주  주  평신도사도직 원

 한 평신도사도직 가 공동주 하 습니다.  에  “ 수 그리스도  

언하는  가 아시아  들에게 공할 수 는 상  사”라는 님  

고 「아시아 」  가 침  체험하는 리 습니다.

  계  65억  3  2가 는 40억 상  아시아에 살고 지만, 가 릭 신

는 3%에 과합니다. 그 마도 필리핀  하  1%에 지 지 않습니다. 

  과거 비에트연 에  독립한 앙아시아  크 니스탄  사  1 과 신 가 90

여 뿐 니다. 우 키스탄  3천여 , 몽골리아는 7  신 가  니다.  

에 아시아  아시아에도 수  해  , 연재해에 시달리  어

움  겪고 는 실 니다. 

  런 에  볼  복  10.1% 한 는 도 행복한 경 니다. 것  

랑스럽게도 평신도  시 어 수많  순 들  피   룩한 하느님  

복 라고 생각 니다. 아직도 우리 라  우리  복   어도  시 한 

아시아  복  하여 우리들  도  질  심, 평신도 사 견과 같  복

운동에도 새 게 눈  야만 합니다. 것  수    우리가   돌

주어야 하는 사 니다.

  우리 평신도들  복  에    치하여 주 신 수님  

웃에 해야 한다는 사  식하여야 합니다. 한 는 수 그리스도  거 가 

어 미래 사 에 복  등  어야만 합니다.

  친애하는「평신도 그리스도 」여러 !

    16 는 지 달 주  담 에  “ 사  식  사  헌생

, 평신도 사들  친  진하고  할  러진다.”  ‘친  ’

 강 하 습니다. 평신도주  맞 하여 평신도가  안에  친  참여  해  

어떻게 할 것 가   우쳐주는 니다.

  2차 티칸 공  헌들과 고 「평신도 그리스도 」  평신도  생  

참여  극  청하고 습니다. 평신도는  안에  주변 사람들  아닌 삶  

에  그리스도  복  포  해 극  주체  참여해   해결하

는 그리스도  거 들  살아가  고하 습니다.  평신도는  주변  아

닌 복  주체라는 사실  달아야 합니다.

   새 천  시 고도 10  지났습니다. 

  는 ‘새 운 복 ’  가  거듭 워주 , 새 운 열 과  

상  복  하도  하고 습니다. 런「평신도 그리스도 」  가 침  

하여 보다  극   사도직운동  실천하여야 할 것 니다.

  특별  우리 는 순  상복  지향하는 님  사  통하



여 가 아갈  시하고 습니다. 라  우리들  순   평신도

 체  복하도  우리들  과  헌하여야 합니다.

  ‘책 는 그리스도 ’ 신 평신도여러 !

  그리스도 신 주님  만 는 아주   개드리겠습니다. 

  여러 께 는 「책 는 그리스도 」  알고 계십니 ?  운동  평신도 사도직실천

운동  16만  평신도여러 께  책 에  그리스도  만  수 고, 그리스도

 알 수 고, 그리스도  향  웃에 할 수 는, 새 운 복  한 실천운동

니다.

  평신도는 계 마다 한 상   고, 상하는 삶  살아가  라는 

 책  운동  「책 는 그리스도 」   여러  게 할 것 니다.  

삶  지치고 어 울   새 운 다짐  필 할 마다 도  하고 체  하듯

 「책 는 그리스도 」  변 어 신비   맛보십시 . 

  책  는 것  참  도 고 상 , 그 안에  주님  만  수가 고 주님께

 열어주신 생   거닐 수도 습니다.  리에 계신 평신도 여러  가 

「책 는 그리스도 」  시는 행복한 2011  꿈꿉니다.

 

  상  빛    16만  평신도 여러 !

   평신도  사 ,  늘어 는 쉬는 우들에게는 상  빛  어주십

시 . 갈수  들어지는  경 에 는 변하지 않는  습  살아갈 수 

도  도하십시 . 평신도는 ‘  망  상  빛과  ’ 라는  

가 침  마 에  간직하시고 고귀한 평신도 사도직  삶  실천하시어 수님  

사랑  마 껏 체험하십시 .

  아울러 평신도  심  늘  2차 헌 에 여러 들  사랑과  당당하게 

하는  보여주십시 . 여러 들  사랑과  평신도사도직운동  한 

에 지  찬 원 고 한 누룩   것 니다. 

  그리스도께 는 평신도  믿습니다. 그리고 평신도  사랑하십니다. 

  감사합니다. 그리스도 안에  행복하십시 . 사랑합니다.  


